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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항만의 공동 발전을 위해 한‧중‧일 한자리에
- 11. 6.~8. ‘제20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3일간 경남 

창원에서 ‘제20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는 한 중 일 항만당국 

및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하고 공동연구과제의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2000년 이후 매년 

3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표와 각국 국책연구기관의 항만

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총 28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친환경 항만 

조성방안’을 주제로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각국의 항만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중 일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항만 구축

전략, 항만의 고품질 통합발전, 항만 항로 및 정박지 유지 관리, 환경

친화적 항만관리 지침서 작성 등 4개 연구과제의 진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항만·선박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 친환경 항만인프라 

확충 등 현재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동북아 항만심포지엄(11. 8.)’에서는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항만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3국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국제 해상물류 분야의 

친환경 기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 블루카본(Blue Carbon)* 적용,

LNG 벙커링, 저탄소 연료기술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해안가의 해양생태계, 해초류, 염생습지 등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

김성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한 중 일은 세계 경제 규모의 23%,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 물류의 핵심이다.”라며,

“3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항만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동북아

항만의 상생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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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20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 심포지엄 

□ 회의 개요

ㅇ 회의명: 제20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 심포지엄
(The 20th Northeast Asia Port Director-General Meeting and Port Symposium)

ㅇ 회의 목적
- 항만 당국 대표 정례회의를 통한 지속적 항만 발전방향 모색
- 정부 및 민간대표들의 교류, 화합, 네트워킹의 장 마련

□ 기간 및 장소 : 2019. 11. 6(수) ~ 8.(금)

□ 장소 : 경남 창원시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 호텔

□ 주제 

ㅇ (국장회의) 친환경 항만 조성 방안
ㅇ (심포지엄) 국제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항만의 대응방안 

□ 주요 내용

ㅇ 1일차(11.6) :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과장급 회의, 환영만찬
ㅇ 2일차(11.7) :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항만국장회의 만찬
ㅇ 3일차(11.8) : 항만투어, 항만 심포지엄 등

□ 참석인원

ㅇ 과장급 회의 : 대표단(한국 11명, 중국 5명, 일본 10명) 등 약 26여명
ㅇ 국장 회의 : 대표단(한국 10명, 중국 6명, 일본 12명) 등 약 28여명
* (중국) 교통운수부수운국장리티엔비, (일본) 국토교통성항만국기술참사관호리타오사무

ㅇ 심포지엄 : 국장회의 참석 각국대표단, 중국 항만협회, 일본항만협회,
한국 항만협회 및 항만업계관계자 등 약 200여명

※ 개최 현황

ㅇ ‘95년 한·일 항만국장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였으며, '99년 
회의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로 확대키로 결정

ㅇ '00～'18 : 3국이 순차적으로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개최

 <연도별 동북아항만국장회의 개최현황>


